■ 한국사회에서의 눈치의 의미
눈치는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이다. 미루다는 ‘밀다’에 사동접미사 ‘우’가 붙은 말이다. 여기서는 ‘짐작하다’ 또는 ‘헤아리다’의 의미이다.
그래서 눈치는 직접적인 설명없이 어떤 여러가지 상황을 알아차려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최선인지 생각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눈치가 빠르다 vs 눈치가 없다
눈치가 보이다 vs 눈치를 보다, 눈치를 살피다
위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
‘눈치가 빠르다’는 어떤 게 최선인지 미리 또는 제때 생각해 내거나 이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눈치가 없다’는 그 반대이다.
‘눈치를 보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태도를 살피다, 감안하다를 의미한다.
‘눈치를 보다’는 의미에는 사람이 ‘주눅들어 있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눈치문화는 장단점이 있다.
먼저 한국사람들이 눈치 빠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처리를 빨리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이 지금의 경제성장과 문화수준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다.
어떤 일을 할 때 눈치가 빠르다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나 고객이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눈치 빠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좋은 점이 많다.
하지만 눈치만 믿고 반대로 잘못 판단하고 행동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사실 서로 정확하게 얘기해 보지 않고 최선의 행동을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어떨 때는 눈치 빠르게 알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얘기해 보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눈치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거나 최선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한국사람들이 많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다.
좀 더 빨리 쉽고 자세하고 명확하게 소통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 눈치게임 소개
눈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눈치게임에 대해 알아보자.
이 놀이는 별도의 준비물이 필요없다.
그저 세 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이 놀이를 통해 각자가 얼만큼의 눈치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보통 술을 마실 때 이 게임을 많이 한다.

□ 놀이 방법
하나. 1부터 놀이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까지 한 사람씩 숫자를 센다.
둘. 한 사람당 숫자는 한 번만 셀 수 있다.
셋. 누군가 하나를 말하면 다음 사람은 둘을 말해야 한다.
넷.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으로 일곱을 말한다.
다섯. 그런데 누가 먼저 숫자를 말하고 누가 다음 말할지는 눈치로 알아서 해야 한다.
여섯. 한 사람은 하나의 숫자만 단 한 번 셀 수 있다.

□ 승패 가리기
하나. 순서에 맞지 않은 숫자를 말하거나
둘. 제일 마지막 숫자를 말하는 사람
셋. 또는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숫자를 말하면 그 두 사람이 지는 것이다.

□ 벌칙
보통 술을 마실 때 이 놀이를 한다면 진 사람이 술을 한 잔 더 마시거나 딱밤을 때리기도 한다.
딱밤을 때리다가 너무 세게 때리면 상대방이 삐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좋아하는 사람이 벌칙을 받아야 할 때 누군가가 대신 벌칙을 받는다면 흑기사 또는 흑장미라고 표현한다.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기다렸다가 흑기사나 흑장미가 되어 볼 것을 추천한다. 
두 편으로 나누어 대항전을 한다면 점수를 계산할 수도 있다.

□ 이 놀이는 언제 하나요?
여행 중에, 벤치에서 휴식을 취할 때 또는 술을 마시는 바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주변 눈치를 잘 살피지 않고 눈치게임을 한다면 쫓겨나거나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제로 게임 소개
눈치 게임처럼 준비물이 필요 없는 게임이다.
제로 게임은 두 명만 있어도 할 수 있다.
두 손을 아래와 같이 오므려 마주하고 엄지손가락을 모은다.
손가락을 들어서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각 참여자는 손가락을 한 개를 들어서 1을 또 두 개를 들어서 2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손가락을 하나도 들지 않는다면 제로를 표현하는 것이다.

□ 게임 진행 순서
하나.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한다. 
둘. 이긴 사람이 순서나 방향을 정한다. 
셋. 이긴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데, “제로”, ”1”, ”2”, ”3”, ”4”...... 에서 한 숫자를 외친다.
    참가한 사람에 두배를 한 숫자까지 외칠 수 있다.
    다섯 명이라면 10까지 셀 수 있다.
넷. 숫자를 외치면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들이 엄지 손가락을 들거나 그대로 둔다.
다섯. 참가자들이 올린 손가락 숫자의 합이 외쳐진 숫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다음 사람으로 순서가 넘어간다.


□ 승패 가리기
하나. 참가자들이 올리고 내린 모든 엄지 손가락 숫자의 합이 외쳐진 숫자와 일치하면 숫자를 외친 사람이 이긴다.
둘. 다른 참가자들은 해당 숫자만큼(외친 숫자) 벌칙을 받게 된다.
셋. 이긴 사람이 벌칙을 정할 수도 있고 참가자들이 벌칙을 정할 수도 있다.
넷. 이긴 사람은 다시 한번 숫자를 외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다섯. 숫자를 외치는 행동 이외에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웃으면 벌칙을 받게 할 수도 있다.

■ 공공칠 빵! 소개
공공칠은 제임스본드가 출연한 그 유명한 영화 007을 의미한다. 
‘빵’은 총소리를 의미한다.
이 게임도 역시 준비물이 필요 없다.

□ 게임 진행 순서
하나. 시작하는 사람이 집게 손가락으로 네모를 그리면 시작하는 것이다.
둘. 네모를 그리자마자 시작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공’을 외친다.
셋. 바로 다른 사람이 ‘공’을 외치고 다른 사람이 또 ‘칠’을 외친다.
넷. 눈치게임과 비슷한 것은 눈치를 보고 아무나 ‘공’, ‘공’, ‘칠’, ‘빵’을 외칠 수 있다.
다섯. 눈치게임고 다른 것은 하나만 외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이어서 ‘공공’ 또는 ‘공공칠’, ‘공공칠 빵’을 외칠 수도 있다. 
여섯. ‘빵’을 외치면서 손가락으로 지목한 사람의 양 옆에 있는 사람은 ‘으악’을 외쳐야 한다.
‘으악’은 총을 맞았을 때의 비명소리이다.

□ 승패 가리기
하나. ‘빵’을 외칠 때 양 옆 사람이 ‘으악’을 외치지 않으면 진다.
둘. ‘빵’을 외치면서 지목을 받은 사람이 ‘으악’을 외친다면 역시 지는 것이다.
셋. ‘공공칠 빵’중에 하나를 건너 뛰는 경우에도 지는 것이다.

□ 변형
하나. ‘무언의 공공칠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오로지 ‘으악’만 말할 수 있다.
둘. 그래서 ‘으악’이외의 말을 하면 지는 것으로 게임을 정할 수 있다.
